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4. 6. 23. 11:28-  

인도: 류광현 목사 

설교: 류광현 목사 

대표기도: 여경화 선교사 

봉헌: 서은, 류한별 

 

경배와 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 18:25-28 + 요한 4:24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통53[새9]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기도 



공동기도제목 

-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소서.  

- 전쟁과 다툼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여경화 선교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2024년 공동체 주제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 참되게 예배하자! 

1. 성도의 교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 “처음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다음 주일(6.30)에도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3. 오늘 예배 후에 교회학교 분반공부와 식탁교제가 있겠습니다.    

4. 다음 주일 예배 후에 6월 집사월례회가 있겠습니다. 

5.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Let’s talk 영어교제모임이 있습니다. 정원에서 바비큐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자 구울 식재료를 가져와 나눠 먹으며 교제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프라하꼬빌리시교회 주관 <인터내셔널캠프>(8.26~30/월~금/9:00-16:00)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4세 이상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젊은이들은 스태프 개념으로 참가합니다. 기독교적 의미의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 다민족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협력을 통해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원은 20명(스태프 제외), 1차 신청기한은 오늘(6.26)까지, 참가비는 

1인당 2000꼬룬으로 정해졌으며, 관련 논의가 집사월례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지난 주 모임을 끝으로 전반기 수요성경모임이 마쳐졌습니다. 7-8월에는 모임이 없겠고, 9월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8. 식탁봉사 및 설거지봉사 순서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류광현 목사 가정은 7월 한달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0. 다음 대표기도 순서: 이인선 박상훈 예창열 김명희 장정임 최소윤 김영만 한수연 문수진 주승민 

서규성 성길동 최다연 박수진 황인하 정양숙 정태훈 배우리 김동석 여경화  

 

성경읽기 - <요한복음 11:45-53>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

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설교 –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봉헌 – 통533[새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헌금봉사: 서은, 류한별 



 

 

봉헌/목회기도 – 인도자 

 

영광찬송 – 통88[새88] 내 진정 사모하는 



 

 

축도 – 설교자 

 


